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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메이드 인 제주' 표방...맛과 품질에 반해  

국내.외 관광객들 호평...시식회 인기몰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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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제주일보 주최로 지난 7일 제주종합경기장 광장에서 열린 ‘세계자연유산 제주명품 특산물전’은 

‘메이드 인 제주’를 표방한 전시·판매와 시식, 홍보 마케팅으로 대미를 장식했다.  

 

또 유망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‘명품 브랜드’도 한자리에 모여 수입 개방화 대비, 경쟁력을 갖춘 

특산물의 진가를 선보였다.  

 

특산물전은 국내 1위 과수인 감귤뿐만 아니라 당근·양배추·깐마늘·감자·양파·브로콜리 등 각종 비

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제주산 과일·채소류의 우수성과 효능을 대내·외에 과시하는 자리로 거듭

났다.  

 



 

제주 전통주인 고소리·오메기술과 감귤·한라봉·참다래·블루베리 등 청정 농산물을 담은 초콜릿과 

아이스크림·주스·과자 등은 글로벌 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맛과 품질을 자랑했다.  

 

전 세계 광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제주광어로 즉석에서 만든 회와 초밥은 부드러운 식감과 쫄

깃한 맛으로 방문객들을 입맛을 사로잡았다. 

 

 

제주축협이 내놓은 ‘보들결 한우’와 ‘올레길 우유·자연치즈’ 시식 코너는 온종일 북적거리는 등 인

기를 끌었다.  

 

뛰어난 육질을 자랑하는 청정 흑돼지는 오겹살을 비롯해 등갈비 구이를 제공해 국내·외 관광객들

로부터 맛과 품질을 인정받았다.  

 

부대 행사로 양배추와 당근 등 월동채소로 만든 향토음식 요리전과 모슬포수협의 방어 시식, 대

정농협의 군고구마 제공 등도 이목을 끌었다.  

 

팜스테이 마을로 지정된 한경면 저지리마을은 부녀회(회장 문화자)에서 전통음식인 빙떡을 선보였



 

고, 저지리에 있는 시골 빵집 미애수다뜰(대표 강미애)은 당근·메밀 케이크와 천혜향 껍질과 과즙

을 담은 과자를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.  

 

㈜제주일보는 한국지방신문협회에 소속된 경인일보·강원일보·대전일보·매일신문·부산일보·경남신문·

전북일보·광주일보 등 8개 신문사에 제주명품 특산물전 기사와 사진을 제공, 홍보를 극대화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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